
면 니트의 1욕 정련·염색의 가능성 

 

1. 서 론 

물은 염색가공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체이다. 10여년 전까지만해도 물을 풍

부하게 사용했던 염색업계도 코스트 경쟁의 전국시대를 맞이하여 절수형 또

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불리는 저욕비 염색기가 일반화되어 전체적인 물의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의 절수·에너지 절약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구사하여도 면소재를 반응성염료로 염색할 경우, 

전처리에서 후처리까지의 전공정에 걸쳐 사용되는 물의 양은 피염물 1kg에 

대해 적어도 100l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며, 저욕비형 염색기를 사용하지 않

는다면 물의 유효적절한 사용방법 및 재이용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모색하

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 있다. 또한, 코스트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 인구증가와 산업개발에 따른 유한 에너지의 고갈 등도 앞으로 사회문제

로 받아들여야 할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염색기계 등의 물리적인 요인 이외에도 공정의 합리

화라고 하는 점차 새로운 발상에 의해 절수·에너지 절약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합리화 처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익혀 온 상식과 생각해 

온 면섬유의 염색공정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서 공정의 합리화 및 처방, 필

요한 조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 합리화 처방은 전체 색상이나 면소재

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염색가공에서만 채용되는 것으로서, 

절수·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작업성 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공방법이다. 

 



2. 염색공정과 목적 

일반적으로 반응성염료의 염색공정은 다음의 3공정으로 이루어진다 

① 전처리 - 정련 및 표백 공정 

② 염 색 - 착색공정 

③ 후처리 - 소우핑 및 유연/고착 공정 

2. 1 전처리 

전처리는 생지에 함유되어 있는 왁스 및 파라핀 등의 불순물, 편성시에 사

용되는 미네랄오일 등을 제거하여 면소재에 흡습성을 부여하고, 다음공정에

서 행하는 염색가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공정이다. 또한, 

원면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토금속 및 철분 등도 염색과정에서 중대한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전처리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이다. <표 1>은 생산국별로 원면에 함유된 불순물의 종류별 차이를 나타

냈다. 

 

<표 1> 원면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의 양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면에 함유된 불순물의 양은 생산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칼슘 및 마그네슘이 의외로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전처리공정에서 이 토금속들을 제거해 두지 않으면 염색공정에서 염

료와 결합하여 섬유에 대한 친화성을 저하시켜 재현성을 나쁘게 하는 동시

에, 염료의 용해성을 저해하고 피염물상에 부착되어 스펙(speck)과 같은 염 



반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련공정에서 사용되는 약제는 왁스 및 오일 등을 유화분산시켜 

제거하기 위한 계면활성제와, 금속류와 착체를 형성시켜 용해제거하기 위한 

킬레이트제 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련의 일반적인 조건은 포

화 탄화수소계의 불순물을 비누화(saponification) 분해시키기 위하여 알칼리성

으로 비등점 부근에서 처리된다. 

특히, 왁스 및 파라핀을 유화분산시키는 데는 처리온도에 큰 영향을 받으

며, 80℃ 이하의 온도에서는 적절한 정련제 및 알칼리제를 사용해도 불순물

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섬유의 흡습성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는

다. 

 

2.2 염색공정 

일반적인 반응성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할 경우 알칼리에 의해 염료를 셀룰

로스 섬유에 고착시킨다. 이것은 셀룰로스 섬유중에 존재하는 3개의 -OH기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응성염료로는 활성화된 Cell-O-상에 공유결

합한다. 사용되는 알칼리제는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염료의 가수분해를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하여 약알칼리인 소다회를 다량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업성 및 FA화 때문에 액상의 혼합 알칼리를 사용하도

록 되어 있으며, pH 10.5~11.5 부근에서 소다회의 알칼리도에 준하고 있다. 염

색온도는 반응성염료의 반응모체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르며, 저온 타입인 

30℃에서 고온 타입인 비등온도까지 광범위하다. 고온 타입의 반응성염료인 

Drimarene X/XN은 염색온도가 90℃ 이상이며, 처리조건만을 고려한다면, 전

술한 정련공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2.3 후처리 

후처리에는 염료고착과 유연공정도 포함되지만 “절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우핑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 소우핑의 목적은 피염물상에 잔존하는 미고착 

염료를 제거하고 염료 본래의 견뢰도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처리를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견뢰도를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물을 낭비

하게 된다. 적절한 방법으로서는 사용되는 물의 경도 및 소우핑 공정에 이르

기까지 염농도를 저하시키는 방법 또는 소우핑제의 선택, 알칼리제의 유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소우핑 효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처리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의 반응성염료를 사용한 염색공정에서는 전술한 3가지의 가공공정 사

이에 바로 앞 공정에서 사용한 약제 및 욕중에 잔존하고 있는 불순물을 가

급적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세/탕염의 세정공정이 2~3욕씩 들어가기 때

문에 새로운 욕의 설정은 적어도 10욕 정도는 필요하다. 여기서 화학적 조건 

및 물리적 조건이 동일한 정련공정과 염색공정(Drimarene X/XN사용)에 대해 

특수한 약품을 개발하여 동일욕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착안

점을 두어 설명하기로 한다. 

 

<처 리 조 건> 

 



 

3. Lyocol SDR Liquid 

정련공정과 염색공정의 처리조건이 같더라도 그 목적은 각각 다르기 때문

에 이들 공정을 동일욕에서 처리하려면 당연히 부적합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원면의 발수성, 불순물 존재하의 염색기능, 금속류의 악영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일욕 정련·염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반 문제점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약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욕 정련·염색에서 발생하

는 개개의 문제점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 Lyocol SDR liq. 이다. 

 

3.1 침투효과 

생지의 섬유표면은 왁스와 파라핀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물의 침투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일욕 정련·염색을 할 경우, 염료투입시에는 피염물을 충

분히 습윤시킨 다음에 행해야 되며, 순식간에 면 피염물을 수화침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침투효과가 요구된다. Lyocol SDR liq.는 침투시험에 있어서도 단

시간내에 습윤시키며 염료투입시에 염료를 피염물상에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효과는 알칼리욕에서도 저하되지 않는다. <표 

2>는 생지를 침강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으로서 Lyocol SDR liq.의 침투효과는 

탁윌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 생지를 수화침강시키는데 걸리는 시간(25℃) 

 

 



3.2 정련효과 

생지에 함유된 왁스 및 파라핀은 알칼리 존재하의 고온에서 처리하는 동

안에 제거된다. 특히 알칼리제는 정련효과에 있어서 불순물의 제거작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경우 Drimarene X/XN염료의 All·in 염법이 큰 역할

을 한다. Drimarene X/XN 염료는 All·in 염법에 있어서도 균염성이 우수하여 

염색공장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All·in 염법을 기본으로 

하여, 그 정련효과를 조사한 시험결과를 <표 3>에 나타냈다. 

·처방(I) : 일욕 정련·염색처방 

(90℃×45분/All·in염법 ) 

3g/l Lyocol SDR liq. 

10g/l Drimall IN liq. 

60g/l 무수망초 

·처방(Ⅱ) : 저온정련처방(40℃×20분) 

1g/l 킬레이트제  

6.5g/l 침투제 

·처방(Ⅲ) : 표준정련처방(비등점×30분) 

2g/l 정련제 

0.5g/l 가성소다(고형) 

 

<표 3> Soxhlet 압출후의 면소재의 잔지율(90℃×2.5시간/N-핵산) 

 



 

3.3 킬레이트 효과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면섬유의 생지에는 다량의 알칼리 토금속 및 철

분이 함유되어있다. 이와 같은 금속성분은 염료와의 결합에 의해 불균일염색, 

나쁜 재현성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욕 정련·염색에 사용

되는 약품은 금속성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욕중에 존재하는 금속성분으로서

의 작용을 봉쇄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그 효과는 금속착염염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최종의 배수단계에서도 피염물에 부착하지

않고 순조롭게 흘러 나가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금속성분이 Lyocol SDR liq.에 의해 생지에서 어느 정도 제

거되었는지 정량분석한 결과, 킬레이트제를 사용한 표준정련처방에 의한 것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고의로 염색욕중에 칼슘, 마그네

슘, 철을 첨가하여 그 영향을 조사한 결과 표준적인 이욕법과 비교해도 색상, 

농도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 

 

3.4 불순물욕중 보지효과 

일욕 정련·염색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이유는 생지중의 

불순물이 염색욕중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염색할 경우 염료가 불순물에 의해 

보지되거나 염료의 용해성이 저해되어, 재현성, 불균일염색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 원인 및 해결이라는 수법은 증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의 현장시험에 의해 정련 및 염색을 통상의 이욕으로 가공한 경

우와 일욕으로 가공한 경우의 피염물에 대한 균염성 및 재현성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표 4>의 비색 데이터는 욕비 1:12, Ne 40면사를 일욕법 및 이욕법을 사용



한 치이즈염색기로 네이비(navy)색으로 염색하여 서로 비교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욕 정련·염색한 피염물은 완전히 정련한 다

음 염색한 피염물과 비교해 볼 때 색상, 농도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결

과로 되었다. 따라서, 생지에 함유된 불순물이 염색욕중에 존재해도 Lyocol 

SDR liq.의 효능에 의해서 염색에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균일하게 염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현장시험에 있어서의 통상 이욕법 및 일욕 정련·염색법의  

내외층 색상차와 염색법간의 색차 

0.25% Drimarene Orange X-3LGN 

0.25% Drimarene Red X-SBN 

4.50% Drimarene Navy X-SRN 

 

 

4. 1욕 정련·염색의 처방 

이와 같이 면섬유의 정련공정이 알칼리 존재하에 90℃ 이상에서 처리된다

고 하는 조건이 Drimarene X/XN의 염색조건과 일치한다는 착안점에서 추진

할 일욕 정련·염색은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

는 순수 고온 타입의 저반응성염료로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이것은 염료 제



조회사가 면섬유 전용의 각종 조제를 염색공장의 필요에 맞추어 다수 갖추

고, 염색가공을 하나의 갈래(계)로서 오랫동안 몰두하여 온 풍부한 경험에 의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방도 표백공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색상에 제

약이 있고 면소재 전부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한편, 기후조건에 따라 원면의 품질이 저하되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고

온 타입의 반응성염료를 재평가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정련처리보

다 더 강한 조건으로 면섬유를 가공함으로써 면섬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염색물의 염색성, 외관 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련효과의 

이점을 있는 그대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발상이기도 하

다. 

금후 염색업계는 무엇이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부단한 노력과 

풍부한 발상으로 신시대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욕 정련·염색처방> 

 

 


